
3월 11일 박환무 선생님은 ‘왕이 궁녀를 따먹으면..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. ‘따먹는다’라는 표현은

다른 이가 한 말을 옮긴 것도 아니었고,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용한다 라고 소개한 것도 아

니었고, 수업 내용을 강의하던 도중에 박환무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. 그 말을 듣고 쉬는 시

간에 친구에게 ‘선생님이라는 사람이 '따먹는다‘라는 표현을 썼다.,라고 문자를 보냈다. 이 표현을 듣

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‘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가’

하는 것이었다. 그 말은 별것 아닌 사소한 이야기처럼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틈이 없었고,

‘내가 문제제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닌가'라는 생각에 그만 두었다. 그러나 일부 철없는

남자들이 여자와 잤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 사용하는 ‘따먹었다'라는 표현이 강사 입에서 나

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고 그러한 강사의 수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. (4월 1일 이 발언에

대해 자신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면서 ‘왕은 궁녀를 따먹을 필요도 없었다. 궁녀는 왕의 소유물이

었다.'는 발언을 하였다. 당시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가부장적이었다는 말인지, 아니면 궁녀는 소유물

이므로 굳이 따먹힐 필요도 없었다는 말인지는 알 수 없다.)

‘따먹는다'라는 표현에 이어 '담배,이야기를 할 때, 나는 강의 스타일이 학생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해

주는 스타일인 줄 알았다. 수업시간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다. 학생들

도 선생님의 말에 웃었고 조는 분위기도 쇄신되었다. 그러나 곧, ‘담배 피려거든 대신 여학생들에게

먼저 허락을 구해라. 여자에 대한 예의를 안지키는 놈들은 모두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.,

라는 말을 하였다.“ 강사가 이 말을 함으로써,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웃은 남학생들에 의해 많은 홈연

여성들이 순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했다. 여성은 당연히 담배를 안피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

있고, 그런 인식 하에서 담배피는 여성은 ‘좀 이상한 여성’이 될 것 같았다. 그리고 ‘딸에 대한 모욕,

이라는 말에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느껴졌고, 강의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대상화

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.

수업에서 느꼈던 교실의 분위기는 선생님의 장단에 잘 맞추어가는 남학생들과 그에 맞추지 못하는 여

학생들로 나뉘어 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평소 언어습관이 거칠기 때문에 ‘따먹는다'라는 식의 발언이

쉽게 아무렇지 않은 말로 생각되어 잊혀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. 앞으로 남은 많은 수업시간을 이러

한 표현을 들으며 수업 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성중심적인 발언에 대해 신고롤 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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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수업은 근대 일본에 대한 사학과 전공수업이다.

강사의 평소 언어습관은 거칠고 험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학생들은 대개 웃고 즐기는 편이

다.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남학생이고 주로 고학번이다.

3월 12일 두 번 째 주 수업에서, 3시간 연강인 수업에서 한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...

강사는 "왕이 궁녀를 따먹으면.."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.

또 이런 말도 했다. "학생들, 수업이 지루하니까 편한 자세로 들으십쇼. 남학생들 담배 펴도 상관 안

합니다. (학생들 웃음) 창문 열어놓고 구석에 가서 피고와도 상관 안합니다.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요.

다만, 여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. 여학생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

간주하겠습니다. (학생들 웃음)"


